
한국타이어, 직원 잇따라 숨져…
3일 사이 전․현직 직원 3명 사망 … 회사는 작업환경 무관 일축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 대전공장의 전·현직 직원 3명이 최근 3일 사이 잇따라 숨졌다.

한국타이어는 작업환경 등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.

한국타이어와 유족 측에 따르면, 3월8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에서 패혈증 치료를 받던 직원 강

모(42)씨가 숨졌다. 강씨는 17년 동안 대전공장에서 근무했으며, 1월 중순 감기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패혈증

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.

3월7일에는 전직 직원 신모(50)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신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알

코올성 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2013년 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휴직한 뒤 2월1일 복귀했으나 2월14일 자진퇴

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3월6일 오후에는 대전공장 성형공정 직원 최모(31)씨가 야간근무를 하다 쓰려져 응급차로 이송하던 중 숨졌

다. 국립과학연구소 부검 결과 최씨의 사인은 원인불명 내인성 급사(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

수 없는 죽음)로 밝혀졌다.

한국타이어 관계자는 “전·현직 사원들의 잇따른 죽음은 안타깝지만 패혈증과 알코올성 간염 등은 작업환경

과는 무관한 것이고, 최씨도 근무 기록에서 과로 등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”고 밝혔다.

한국타이어는 2006년 5월 이후 회사 및 협력기업 일부 직원들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사망해 작업

환경 연관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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